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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장기를 칩위에, 동물실험 대체할 장기칩 개발 활기

-바이오 기술과 IT 기술이 접합된 인체장기칩 관련 출원 증가세- 

최근 화장품·신약개발의 붐과 함께 연간 약 4백만 마리(2018년 372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되고 있으나, 인체와 동물의 질병 양상과 독성 

반응은 차이가 있어, 그 간 동물실험은 예측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으로 인체의 생리적 

특성을 정확히 모사한 장기칩(organ on a chip)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장기칩 기술은 혈관, 폐, 간 등 인체의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 전자회로가 형성된 미세유체 칩 위에 놓고 실제 인체와 유사한 

생체환경을 모방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시험하는 기술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2009년에는 14건에 불과하던 특허출원은

유럽연합(EU)이 윤리 문제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2013년을 필두로 25건, 2014년 41건, 2015년 45건, 2016년 67

건, 2017년 77건으로 증가했다. 아직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는 2018년을

제외하면, 2017년에는 2013년 대비 특허출원이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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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고 증식시키는

배양기술 출원이 23%(93건)로 가장 많은데, 이는 장기칩을 통해 인체 

내 약물 반응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 위해 장기별 입체 구조와 생리적

특성을 그대로 구현하는 세포를 필수적으로 배양해야 하므로, 관련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3차원 세포배양 관련 소재와 장치에 관한 출원이 각각 

20%(79건)와 18%(74건), 칩 위에 구현된 센서 장치 관련 출원이 

12%(49건), 장기칩을 이용한 약물 시험방법 관련 출원이 10%(36건)로 

조사됐다.

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이 198건으로 49%를 차지했고,

외국기업 20%(82건), 중소기업 15%(60건), 연구기관 9%(35건) 순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

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질병 모델의 장기칩이 이미 상용화

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에서는 기초 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신원혜 바이오심사과장은 “장기칩 기술은 동물실험의 윤리성 

논쟁을 피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맞춤형 의약을 화두로 하는 

신약개발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대학이나 연구소에 거점을

둔 스타트업도 장기칩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함

으로써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인체장기칩 출원 동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김정태 사무관(☎ 042-481-54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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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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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술 분야별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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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출원인 유형별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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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의료 RnD 리포트(보건의료산업에 활용 가능한 장기칩 기술 동향, 성종환 홍익대학교)

붙임 4  장기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화 동향


